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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신입 크루 좌측부터 아라타 모모코, 조민경, 차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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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메인 포스터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신입 크루 3인 이미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가 예사롭지 않은 시즌 7의 신입 크루 3인 차경은, 조민경, 아라타 모모코를 시청자들에게 선보
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떴다 하면 ‘밈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음 전투력 만렙인 ‘믿보’ 크루가 만드는 자타공
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류해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신입 크루 3인 차경은, 조민경, 아라타 모모코가 본격적인 베일을 벗고 회
차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 합류한 크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SNL 코리아’에 완벽히 녹아드는 재능을 발
휘하며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앞서 물음표에 가려져 궁금증을 자아냈던 메인 포스터에서도 신입 크루 3인의 얼굴이 노출돼 이목
을 집중시켰다.

차경은은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백화점 직원부터 정치 풍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SNL 코리아’ 작가까지 현실을 완벽하게 고증
한 패러디 연기로 눈도장을 찍었다. 기세를 이어 서예지 편에서는 권혁수의 소개팅녀로 등장해 청순한 매력을 뽐냈고, 논란과 의혹
을 병적으로 의식하는 ‘팔랑귀’ 기자로 변신한 모습에서는 시청자들의 배꼽을 빼놓는 활약을 펼쳤다.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 출연
하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로 각광 받고 있는 차경은은 “그토록 바라던 ‘SNL 코리아’에 함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설치류 캐릭터’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조민경은 고양이로 ‘분노 조절 장애’를 컨트롤하며 ‘지예은 조련사’로 활약한 데 이어 정치
이몽을 겪고 있는 남편 김원훈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예민한 아내로 첫 등장부터 대박 기운을 터뜨렸다. 앞서 단편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조민경은 신입 크루임에도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빠르게 스며든 침투력으로 매화 놀
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조민경은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쇼에 함께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활력을 전달해 주는 새
로운 피로 활약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일본인 출신 아라타 모모코는 수줍어하면서도 19금 언행에 거침없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국이 좋아 건너온 ‘모
모코 기자’ 역에서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다 가도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못 알아들은 척을 하거나 반대로 솔깃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에는 비속어도 서슴지 않는 강렬한 매력으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일본에서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유일한
외국인으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아라타 모모코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쇼에 출연할 수 있게 돼 꿈
만 같다. 신선한 웃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특히 스타 등용문으로 통하는 ‘SNL 코리아’는 주현영, 김아영, 윤가이 등 3년 연속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신인 여자 예능인상을
배출해냈으며, 신인들의 재능 발굴의 장(場)으로도 정평이 나며 지예은을 ‘대세 연예인’ 반열에 올려놓은 만큼 시즌 7의 신입 크루 차
경은, 조민경, 아라타 모모코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차경은, 조민경, 아라타 모모코가 등장하는 ‘SNL 코리아’ 시즌 7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호스트 윤경호가 출
연하는 3화는 오는 4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공개된다. 현장 방청은 쿠플클럽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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